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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3 년 7 월 2 일 “여호수아(10) 가나안의 진정한 왕”(수 12:6-9a)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12 장: 유업의 땅을 쟁취; 13~21 장: 유업의 분배. 
오늘은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 이야기와 승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요단강 동쪽 지파들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막바지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쳐서 요단강 동쪽 
일대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모세에게 가서 자기들이 목축하며 살도록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전쟁에 동참할 것을 확인하고 이 두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에게 이 땅을 
내어줍니다. 신실한 지도자와 믿음의 백성들이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하여 유업의 땅을 얻었습니다. 이들의 승리는 오늘 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전해줄까요? 

 

[2] 유업을 얻는 신약성도의 영적 전쟁 

오늘 날 우리는 땅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속성과 가치가 담긴 유업의 상을 얻기 위한 영적 
전쟁을 싸웁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딤전 6:2). 이 싸움의 내용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딤전 6:18). 

6:19 ‘그렇게 하여(믿음의 싸움을 싸워)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영생)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이로 보아 성도의 삶에는 하늘의 참된 생명을 향한 선한 싸움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추상적 의미가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나눌 때, ‘이것이 말씀하신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사는 길’임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반면, 성도가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타인을 향한 정죄를 확신한다면 복음의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롬 8:1, 2:1 참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정죄없이 자기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참된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으려고 애씁니다(요 10:10 참고).  

 

[3] 참 왕이신 하나님 

12 장 본문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무찌른 인간 왕들을 열거합니다. 이제 그 땅의 왕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에덴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듯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가꾸고 
지킬 소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려면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명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참 다스림을 회복하고 참된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주변 나라에 이르기까지 유업의 삶을 증거합니다(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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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죄와 싸우며, 동시에 어떤 방식, 어떤 성품이 유업을 누리게 하는지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업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보다 유업의 길을 
나누기를 즐겨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선한 일에 많이 애쓰시면서 유업의 길을 많이 터득하고 확신이 더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이스라엘이 싸운 여호와의 전쟁과 신약 성도들이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차이를 말씀해 
보십시오. 

2. 우리는 하늘의 가치가 담긴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누리기 위해 내가 애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에 비추어 보세요.  


